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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목적
            본 연구에서는 두께가 얇고 고함수이며 재질이 유연한 일일착용렌즈를 착용한 정상안과 건성안에서의 눈물양, 눈물막 안정성 및 렌즈의 움직임 양상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눈물막파괴시간을 기준으로 분류된 정상안과 건성안에 고함수율 일일착용렌즈를 착용시키고 반사눈물양, 눈물막 안정성, 순목 횟수 및 각막 위에서의 렌즈의 움직임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고함수율 일일착용렌즈를 착용했을 때 정상안에 비해 건성안의 반사눈물양 및 순목횟수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눈물막파괴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렌즈의 중심위치는 정상안과 건성안에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정상안에서의 렌즈 움직임이 안정화되는 시점에서 건성안은 여전히 불안정한 렌즈 움직임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건성안이 고함수율 일일착용렌즈를 착용할 경우 눈물막이 불안정성해지며 움직임 안정성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밝혔다.

          

        

        
          
            초록
          
        

        
          
            Purpose
            In the present study, differences in tear volume, tear film stability, and lens movement between normal and dry eyes with daily wear contact lenses that are thin, have a high water content, and are made of soft materials were investigated.

          

          
            Methods
            Daily wear contact lenses with a high water content were applied to normal and dry eyes classified by non-invasive tear break-up time, and their reflex tear volume, tear film stability, blinking rates, and lens movement on the cornea were compared and analyzed.

          

          
            Results
            In dry eyes with daily wear contact lenses with a high water content, the reflex tear volume and blinks tended to slightly increase, while NIBUT significantly reduced compared to normal eyes. Lens centration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normal and dry eyes; however, an unstable pattern of lens movement was still seen in dry eyes even when lens movement had stabilized in normal eyes.

          

          
            Conclusions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tear film becomes unstable, and the stability of lens movement may be problematic in dry eyes with daily wear contact lenses having a high water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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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콘택트렌즈는 굴절이상의 원인에 따른 정확한 시력교정, 보다 편안한 착용감을 통해 다양한 연령대에서의 사용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콘택트렌즈는 전안부의 다양한 생리상태에서의 착용, 원치 않는 부작용의 감소 등을 목적으로 이의 재질 및 디자인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실제 콘택트렌즈는 큰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1] 현재 국내외에서 유통되어 사용 중인 콘택트렌즈는 원시/근시 교정 목적의 구면콘택트렌즈 뿐만 아니라 미용 목적의 써클콘택트렌즈, 난시 교정을 위한 토릭콘택트렌즈 및 노안 교정 목적의 멀티포컬콘택트렌즈 등으로 사용 용도 뿐만 아니라 연령층까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택트렌즈는 다양한 착용자들의 생리조건 차이를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불편감과 건조감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게 되어 콘택트렌즈 착용자의 40%가 4개월 이상 렌즈 착용을 중단하며, 이 중 반 이상은 영구히 콘택트렌즈 착용을 중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3] 따라서 이의 해결을 위한 콘택트렌즈의 개발 및 보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콘택트렌즈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프트콘택트렌즈(이하 소프트렌즈)는 재질의 개발이나 제조공법의 개선을 통해 일일착용, 2주 착용, 1개월 착용, 3개월 착용, 6개월 이상 착용 등과 같이 다양한 교체주기를 가진 렌즈들이 출시되고 있다. 그 중 일일착용 소프트렌즈는 별도의 보관 및 관리가 불필요하므로 다른 소프트렌즈에 비해 취급이 편리하며, 일회용 렌즈이므로 단백질 침착이나 균 오염 및 장기간 착용으로 인한 렌즈 변형이 없어 콘택트렌즈 착용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대부분 고함수 재질로써 우수한 착용감을 제공하는 반면 장시간 착용 시 오히려 렌즈가 눈물을 흡수해 건조감이 더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일일착용 콘택트렌즈의 착용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파라미터 변화와 착용감 저하 및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4] 이러한 결과는 정상안 뿐만 아니라 건성안에게 자각적 불편감이나 순목 횟수, 중심안정 위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5]

      정상적인 눈물의 분비와 배출이 일어나 평소에 건조감에 대한 별 다른 자각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콘택트렌즈 착용 후에는 건조감을 호소하게 되며, 순목 횟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6] 평상시 건조감에 대한 자극이나 증상을 자주 느끼는 건성안이 콘택트렌즈를 착용 했을 때 안구 및 콘택트렌즈에 미치는 영향이 정상안의 경우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건성안은 정상안에 비해 콘택트렌즈 착용에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나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에어컨과 휴대용 선풍기, 건식 난방기의 보급으로 인해 건조한 환경이 조성되기 쉬워져 건성안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더 많아지는 추세이므로 건성안의 콘택트렌즈 착용과 관련하여 더 관심을 가져야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6개월 이상 장기 착용 소프트렌즈를 스팁한 베이스커브 혹은 양호한 베이스커브의 렌즈로 피팅하였을 때 스팁한 피팅상태에서의 눈물량과 중심안정 위치의 움직임 차이가 건성안과 정상안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건성안의 경우 피팅이 중요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7,8] 6개월 이상 착용 소프트렌즈의 경우 베이스커브를 선택할 수 있으나 일일착용 렌즈의 경우는 대부분 단일 혹은 2개의 베이스커브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2개의 베이스커브가 제공된다고 하는 경우라도 실제로는 시중에서 단일 베이스커브만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함수율이나 유연성 등과 같은 재질 특성이 다른 6개월 이상 착용 렌즈의 결과를 일일착용 렌즈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9,10] 또한, 렌즈의 재질적 특성에 따라 렌즈가 눈물막에 미치는 영향이나 마름현상의 정도가 다를 수 있어[11] 렌즈 선택 시 재질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기 착용 소프트렌즈에 비해 상대적으로 함수율이 높고 재질적으로 유연한 단일 베이스커브의 일일착용렌즈를 착용하였을 때 눈물 및 렌즈 움직임 등과 같이 소프트렌즈 착용의 중요한 변수들이 정상안과 건성안에서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아 건성안에서의 적절한 소프트렌즈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및 소프트렌즈
        본 실험에서는 안질환이나 사시, 약시, 굴절이상 교정수술 등 안과적 수술을 받은 경험이 없고 복용하는 약물이 없으며 각막난시 양이 −3.00 D 이하인 20대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동 안굴절력계(REKTO Auto Ref-Keratometer, Dong-Yang optical, Korea Republic)로 대상자의 각막곡률을 측정하여 연구 대상 소프트렌즈의 베이스커브에 적합한 대상자를 1차 선정하였으며, 이들에게 콘택트렌즈 처방한 후 양호한 피팅 상태를 보이는 대상자만을 2차로 선정하여 비침습적 눈물막 파괴시간(Non-invasive Break-up Test, 이하 NIBUT)을 측정하였다. NIBUT가 10초 미만인 경우는 건성안, 10초 이상인 경우는 정상안으로 판정하여,[12] 최종 연구 대상안은 정상안 17안, 건성안 15안이었다.

        실험에 사용한 소프트렌즈는 omafilcon A 재질의 일일착용 소프트렌즈(Coopervision, Korea Republic, 이하 일일 착용렌즈)였다(Table 1).

        
          Table 1. 
				
          

          
            Specifications of the soft contact lens used in the present study
          
          

        

        
          
            
              	Manufacturer
              	Coopervision
            

          
          
            	USAN
            	omafilcon A
          

          
            	Central thickness(@-3.00D) (mm)
            	0.09
          

          
            	Total diameter (mm)
            	14.2
          

          
            	Back vertex power (D)
            	−1.00
          

          
            	Base curve (mm)
            	8.7
          

          
            	Manufacturing method
            	Dry cast-molded
          

          
            	Water contents (%)
            	60
          

          
            	Dk
            	25
          

          
            	Dk/t (@-3.00D)
            	28
          

        

        

      

      
        2. 눈물양, 눈물막 안정성 및 순목횟수 평가
        일일착용렌즈를 착용하고 눈물층이 안정화되기까지 30분이 경과된 후에 눈물양 및 눈물막 안정성을 측정하여 소프트렌즈 착용 전과 비교하였다.

        연구대상안의 눈물양은 쉬르머 검사 II(Schirmer test II)로 측정하였다. 즉, 반사눈물양을 배제하기 위해 점안마취제(Alcaine 0.5%, Alcon, USA)를 점안한 후 쉬르머지(Color Bar, Eaglevision, USA)를 아래눈꺼풀 결막낭에 삽입하고 5분 뒤에 눈물에 의해 적셔진 쉬르머지 눈금을 측정값으로 하였다.[13] 눈물막 안정성 평가는 NIBUT를 측정하여 실시하였으며 케라토미터(JP/SO-21, Shin-Nippon, Japan)를 이용하여 대상안의 각막으로부터 반사된 마이어상이 뒤틀리거나 깨지기 시작하기까지의 시간을 5번 반복하여 실시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가 순목횟수의 측정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1분 동안 측정하였고 총 3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3. 소프트렌즈 중심 위치와 움직임 평가
        소프트렌즈의 움직임은 착용 직후와 눈물층이 안정화된 시점인 착용 30분 후에 초고속카메라(FASTCAM ultima 1024R2, Germany)로 측정하였다. 소프트렌즈의 중심위치가 동공중심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와 비교하여 얼마나 이탈되어 있는지를 측정하여 좌표평면에 나타내었다. 수평 위치를 X축에, 수직위치를 Y축에 나타내었으며, X축의 (+)방향은 코 방향, (−)방향은 귀 방향으로 표시하고, Y축의 (+)방향은 위 방향, (−)방향은 아래 방향으로 표시하였다. 각각의 위치의 평균을 계산하여 좌표에 점으로 표시하고, 표준편차는 상하좌우에 실선으로 표시하였으며 실선의 끝을 이어 타원으로 렌즈중심위치를 가시화시켰다. 순목 후 렌즈가 안정화 되었을 때, 렌즈안정위치를 총 3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소프트렌즈의 이동거리는 착용 직후와 안정화된 상태에서 초고속카메라로 관찰하여 렌즈의 중심을 추적하고 순목 이후 렌즈의 중심위치가 변화하는 이동거리를 측정하여 중심의 위치 변화를 측정하였다.[14]

      

      
        4. 통계처리
        본 연구의 실험 결과는 SPSS 2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을 결정하였다. 실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정상안과 건성안 모두 렌즈 착용 전 눈물 상태와 렌즈 착용 후 눈물 상태를 비모수 paired t-test 검정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으며, 렌즈 착용여부에서 같은 조건일 경우 정상안과 건성안의 비교는 비모수 독립 t-test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p<0.05인 경우에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눈물양 변화
        고함수율 일일착용렌즈 착용으로 유발된 자극감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착용 전 후의 눈물양의 변화를 쉬르머 검사 II로 알아보았다. 일일착용렌즈 착용 전의 정상안은 15.26 ± 8.98 mm, 건성안은 12.53 ± 4.98 mm로 건성안이 다소 적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일일착용렌즈 착용 후에는 정상안은 18.00 ± 8.76 mm로 착용 전 15.26 ± 8.98 mm, 건성안은 착용 후 15.27 ± 9.94 mm에서 착용 전 12.53 ± 4.98 mm로 눈물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아니었다. 렌즈 착용 후의 건성안의 눈물양이 정상안에 비해 적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Fig. 1).

        
          
          

          Fig. 1. 
				
          

          
            Schirmer II test in normal and dry eyes before and after wearing lenses.
          
          

          

        

        일일착용렌즈의 착용으로 인한 눈물양 증가는 자극에 의해 반사눈물양의 증가에 기인할 가능성이 크며[15] 눈물양 증가 정도가 정상안은 118.0%, 건성안은 121.9%로 차이가 크지 않지만 건성안에서의 자극감이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눈물막 안정성 변화
        일일착용렌즈 착용 전 정상안의 NIBUT는 17.48 ± 5.55초, 건성안은 7.60 ± 1.56초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0). 일일착용렌즈 착용 후 눈물막이 안정된 시점인 착용 30분 후의 NIBUT는 정상안 8.45 ± 4.21초, 건성안 6.11 ± 2.85초로 정상안과 건성안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9). 건성안의 NIBUT가 착용전과 후 모두 정상안에 비해 작은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건성안이 일일착용렌즈를 착용 때에도 정상안보다 렌즈의 건조가 더 잘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Fig. 2).

        
          
          

          Fig. 2. 
				
          

          
            Non-invasive tear break-up times of normal and dry eyes before and after wearing lenses.
          
          

          

        

        정상안이 일일착용렌즈 착용 후의 NIBUT는 착용전의 48.3%에 불과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p = 0.000). 건성안의 일일착용렌즈 착용 후 NIBUT는 착용 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하였고(p = 0.015) 정상안과 비교하여 더 낮은 값을 보였지만 착용 전의 80.3% 수준으로 변화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러한 결과는 착용 전 눈물양이 많은 정상안은 눈물막 안정성이 감소할 수 있는 폭이 크지만 건성안의 경우는 착용 전에도 NIBUT가 7.60초에 불과하므로 눈물막의 안정성이 떨어져도 감소할 수 있는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정상안에 비해 낮은 변화 폭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6개월 이상 장기착용 소프트렌즈의 착용에 인한 NIBUT 변화를 알아 본 선행연구[7]와 비교하였을 때, 정상안이 장기착용렌즈를 착용하였을 때의 NIBUT는 8.49 ± 3.32초로 착용 전 19.12 ± 7.63초의 44.4%이었고, 건성안의 경우는 장기착용렌즈 착용 후에 4.28 ± 1.52초로 착용 전 6.36 ± 1.56초의 86.0%에 해당하는 값을 보여 정상안일 때의 감소비율에 비해 건성안에서의 감소비율이 크게 작다는 점에서 일일착용렌즈를 착용한 본 연구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일일착용렌즈를 착용한 정상안에서는 눈물막 안정성의 감소폭이 장기착용렌즈에 비해 작지만 건성안에서의 감소폭은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나 건성안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고함수인 일일착용렌즈의 착용이 눈물막 안정성에 더 악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쉬르머 II 검사를 통한 눈물양 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정상안과 건성안 모두 렌즈 착용 후 눈물양이 다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눈물막 안정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눈물양의 감소가 없는 상태에서도 콘택트렌즈 착용으로 인해 눈물막의 안정성이 크게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16]

      

      
        3. 순목 횟수의 변화
        일일착용렌즈를 착용하기 전 정상안은 19.67 ± 8.35회/분, 건성안은 23.00 ± 9.44회/분로 정상안에 비해 건성안의 순목 횟수가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정상안이 일일착용렌즈를 착용한 후에는 20.22 ± 10.01회/분으로 착용 전과 유사한 순목 횟수를 나타내었다. 건성안은 26.25 ± 10.63회/분으로 착용 전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일일착용렌즈를 착용한 후의 정상안과 건성안의 순목 횟수를 비교하였을 때 평균 6회 정도 건성안이 순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Fig. 3).

        
          
          

          Fig. 3. 
				
          

          
            Blinking rates of normal and dry eyes before and after wearing lenses.
          
          

          

        

        순목 횟수는 눈물의 기능 이상에 반응하는 각막의 민감성 때문에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17,18] 본 연구에서 건성안이 더 많은 순목을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정상안보다 눈물막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눈의 건조감이나 일일착용렌즈의 마름현상이 더 빨리 나타나 발생하는 결과로 보여진다.

      

      
        4. 렌즈 중심 위치 변화
        정상안이 일일착용렌즈를 착용한 직후의 중심위치는 귀 방향으로 0.35 ± 0.25 mm, 아래 방향으로 0.13 ± 0.45 mm였고, 일일착용렌즈가 안정화된 후의 중심위치는 귀 방향으로 0.25 ± 0.27 mm, 아래 방향으로 0.25 ± 0.24 mm였다(Fig. 4). 착용 직후와 안정화된 후 모두 귀, 아래 방향으로 치우쳐 있었고, 수평방향으로는 안정화되면서 중심에 가까워졌으나 수직방향으로는 안정화되면서 아래 방향으로 더 치우쳤다.

        
          
          

          Fig. 4. 
				
          

          
            Lens centration averaged immediately and 30 min after wearing lenses in normal eyes.
          
          

          

        

        건성안이 일일착용렌즈를 착용한 직후의 중심위치는 귀 방향으로 0.24 ± 0.25 mm, 아래 방향으로 0.00 ± 0.50 mm였고, 렌즈가 안정화 된 후의 중심위치는 귀 방향으로 0.24 ± 0.26 mm, 아래 방향으로 0.26 ± 0.51 mm였다. 정상안과 동일하게 모두 귀, 아래 방향으로 움직였으나 일일착용렌즈 착용 직후와 안정화된 이후는 수평방향에서는 차이가 없고, 수직방향으로는 렌즈가 안정화 이후에 아래 방향으로 이동했음을 알 수 있었다(Fig. 5).

        
          
          

          Fig. 5. 
				
          

          
            Lens centration averaged immediately and 30 min after wearing lenses in dry eyes.
          
          

          

        

        일일착용렌즈 착용 직후 수평방향을 비교하면, 건성안이 정상안보다 중심에 더 가까이 위치하고 있으나 렌즈가 안정화되고 난 후에는 정상안과 건성안 모두 거의 동일한 위치에 있었다. 일일착용렌즈 착용 직후 수직방향을 비교하면, 건성안은 중심에 있는 반면 정상안은 다소 아래 방향으로 쳐저 있었고 착용 후 렌즈의 움직임 안정화되고 난 후에는 정상안과 건성안의 수직 방향에서의 중심 안정 위치가 비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렌즈 착용 직후와 렌즈 움직임이 안정화되고 난 후 모두 건성안에서 렌즈 위치의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정상안 보다 건성안에서 개인별 중심위치의 차이가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렌즈 움직임 변화
        정상안에서 일일착용 소프트렌즈를 착용한 직후의 순목에 의해 이동한 거리는 0.84 ± 0.69 mm, 렌즈 움직임이 안정화된 후에는 0.64 ± 0.83 mm였다(Fig. 6). 이동한 거리는 착용 직후보다 안정화된 이후에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건성안에서 렌즈 착용 직후의 움직임은 0.84 ± 0.87 mm, 렌즈 안정화된 이후의 움직임은 0.87 ± 0.79 mm으로 미미한 증가 양상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Fig. 6. 
				
          

          
            Lens movement in normal and dry eyes before and after wearing lenses.
          
          

          

        

        렌즈 착용 직후의 정상안과 건성안에서의 이동거리는 동일하였으나 30분의 안정화 시간을 가진 후에는 차이가 있었다. 즉, 정상안의 경우는 착용 30분 후에는 콘택트렌즈의 이동거리가 감소하여 착용 직후의 이물감으로 인한 렌즈의 움직임의 불안정성이 안정적으로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건성안은 착용 30분 후에도 여전히 착용 직후와 유사한 정도의 움직임이 유지되어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됨을 알 수 있었다.

        콘택트렌즈 착용 시 순목으로 인해 렌즈의 순간적인 움직임이 수평, 수직방향으로 일어나게 된다.[19] 순목에 의한 이러한 움직임은 콘택트렌즈 착용으로 인한 이물감이나 자극감 등에 의한 반사눈물의 생성으로 인해 착용 직후에는 다소 크지만 콘택트렌즈 착용에 완전히 적응이 된 후에는 반사눈물의 생성이 중단되어 움직임이 적어지게 된다. 본 연구 결과 건성안에서 반사눈물양의 증가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Fig. 1), 이러한 결과로 인해 착용한 지 30분 후에도 건성안에서의 고함수율 일일착용렌즈의 움직임이 안정화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고함수율 특성의 일일착용렌즈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장기착용렌즈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7,8]와 비교하였을 때 정상안의 콘택트렌즈 착용으로 인한 NIBUT 감소 정도는 장기착용렌즈에서 다소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건성안의 NIBUT 감소 정도는 일일착용렌즈에서 더 크게 나타나 눈물 부족으로 인한 불편감을 크게 느끼게 되는 건성안의 경우에 일일착용렌즈에 의해 눈물막 안정성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순목 횟수의 경우는 장기착용렌즈 착용으로 인한 순목 횟수의 증가 정도가 정상안과 건성안에서 차이가 없었던 것과는 달리 일일착용렌즈를 착용하였을 때는 정상안의 2.80% 증가에 비해 건성안은 11.41% 증가하여 건성안이 일일착용렌즈를 착용하였을 때의 순목 횟수 증가폭이 더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순목 횟수와 눈물막 안정성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생리적 요인이다. 즉, 눈물막 안정성이 감소하게 되면 그의 회복을 위해 순목 횟수가 증가하게 되며, 부적절한 순목은 전안부의 생리적 혹은 기계적 자극 등에 의해 유발되어 눈물막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건성안이 착용한 일일착용렌즈에 의해 콘택트렌즈 앞 눈물막이 얇아지게 되어 그로 인하여 눈물막 안정성이 깨지고 순차적으로 순목 횟수가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장기착용렌즈에 비해 고함수율이며 중심두께가 얇은 일일착용렌즈가 건성안에서 수분의 함량이 줄어드면서 콘택트렌즈의 피팅상태나 파라미터 변화가 유발하여 이로 인한 자극감에 의해 순목이 불안정해질 수 있고 순차적으로 눈물막 안정성이 깨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0]

        정상안에서의 렌즈 중심 위치의 변화는 선행연구에서의 장기착용렌즈 결과와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의 일일착용렌즈가 아래 방향은 더 크게, 귀 방향은 더 작게 치우치는 경향을 보였고 건성안에서 장기착용렌즈는 수평방향(귀 방향)으로 치우쳐있는 반면 일일착용렌즈는 수직방향으로 치우쳐 있었다. 전체적인 렌즈의 움직임은 정상안과 건성안, 그리고 착용 직후와 30분 후의 결과 모두 일일착용렌즈의 순목 후 렌즈 움직임이 장기착용렌즈에 비해 더 컸다. 이는 일일착용렌즈가 상대적으로 고함수 재질이기 때문에 각막 위에서의 유동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콘택트렌즈의 중심 위치와 순목에 의한 움직임 정도는 일일착용렌즈와 장기착용렌즈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특히 주시방향이 다를 때의 미세한 시력 차이나 불편감의 차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결 론
      연구는 장기 착용 소프트렌즈에 비해 상대적으로 함수율이 높고 유연한 단일 베이스커브의 일일착용렌즈를 착용하였을 때 눈물에 미치는 영향과 렌즈의 움직임의 변화를 관찰하여 일일착용렌즈의 착용이 정상안과 건성안에서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고함수율 일일착용렌즈를 착용한 건성안과 정상안의 착용 전과 직후의 눈물양을 측정하여 고함수율 렌즈 착용으로 인한 반사 눈물량을 비교했을 때, 건성안의 눈물양 증가정도가 다소 크게 나타나 건성안에서 눈물양의 분비가 증가할 요인이 더 컸음을 알 수 있었다. 렌즈 착용 후 눈물막 안정성은 눈물막파괴시간 평가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정상안 역시 고함수 렌즈 착용으로 눈물막파괴시간이 크게 감소하였지만 건성안이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기 전보다 더 높은 값을 유지하였다. 건성안은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기 전에도 크게 낮은 눈물막파괴시간을 가졌으며, 콘택트렌즈 착용으로 인해 눈물막파괴시간이 더 감소하여 심한 건조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렌즈 착용 후의 순목 횟수도 건성안에서 더 많았고 이는 렌즈의 마름이나 눈물막 안정성의 불균형으로 인해 유발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건성안은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 자극감이나 이물감 등과 같은 자각적 증상이 정상안에 비해 더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건성안과 정상안 모두 렌즈 중심위치가 렌즈 착용 직후에서는 아래 방향보다 귀 방향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컸지만 렌즈 움직임이 안정화된 착용 30분후에는 귀쪽 방향과 아래 방향으로 치우쳐 있는 정도가 유사했고, 건성안 여부와 상관없이 중심 위치가 비슷했다. 렌즈의 움직임은 착용 직후에는 정상안과 건성안에서의 순목에 의한 이동 거리가 동일하였으나, 착용 30분 후에는 정상안은 착용 직후와 비교해 순목시의 이동 거리가 감소하여 렌즈 움직임이 안정적으로 되었으나, 건성안은 착용 30분 후에도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안에 비해 건성안이 고함수율 일일착용렌즈 착용 시 눈물막 안정성에 더 큰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착용 직후 이물감이나 자극감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콘택트렌즈 움직임의 불안정성이 일정 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안정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저함수율 렌즈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건성안 환자가 고함수율 일일착용렌즈를 선택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해 정상안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고함수율 일일착용렌즈를 착용한 건성안은 눈물막 안정성에서 불완전성이 증가하였고, 렌즈움직임 양상도 정상안과 비교하여 미세한 차이가 있어 이러한 차이가 임상에서 발생하는 착용감 저하나 렌즈 파라미터의 변화 등과 같은 문제점 발생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건성안에게 일일착용렌즈를 처방할 때에는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를 할 필요가 있으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렌즈의 추천과 피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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